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도부터 가공·업무용 야채의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작황 안정을 위해 토양 개량 및 병해충 방제 자재 

등을 도입하는 JA(농협)와 생산부회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스위트 콘과 가지풋콩을 추가하여 9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

 가공·업무용 야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수요자가 원하는 안정

공급이 가능한 산지를 늘림으로서 수입산의 점유율을 탈환할 예정이다.

 지원 확대 배경

 -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을 요구하는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으로서 가공· 

업무용 야채 분야도 일본산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 다만, 일본산은 기상 이변이나 연작 장해로 작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공급량이 안정적인 수입산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 농림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가공·업무용 야채의 `10년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15년 사이에 20%나 감소했다.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기반 강화 사업”

 - 일본산 야채류의 소비확대를 위해 농림성은 안정적인 생산 대책으로 `13

년도부터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 기반 강화 사업”에 착수했다.

 도쿄지사 자체기획 이슈조사 (`16. 3. 25  ) 제 5호

일본 농림성 업무용 야채 지원 확충



 - 현재까지는 양배추, 양파, 당근, 파, 시금치, 호박, 상추 등 7개 지정

품목이 대상이며 소매용에서 가공·업무용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JA와 

생산 부회,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참조)

 - `16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야채 산지 만들기 지원 사업”내에 10억 8,000
만엔 (`15년도:8억엔)을 계상하고 신규 품목으로 스위트 콘과 가지풋콩을 

추가하였다.

 - 수입산 스위트 콘은 미국산, 가지풋콩은 중국산과 대만산이 많으나, 외식업체

에서 샐러드와 수프의 재료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산이 늘어나면 

점유율을 탈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업 지원 내용

 - 일본산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하의 평준화가 필수적이므로 토양 

개량 및 멀티 피복, 병해충 방제 자재 도입 등 작황 안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 노지작물로 10ha 이상 재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차는 7만엔(10a당), 2년차는 

5만엔, 3년차는 3만엔을 지불하여 안정공급 체제정비를 목표

 - 농림성은‘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에서 `25년도의 야채 생산량을 

1,395만톤으로 현재보다 200만톤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 단순히 증산 분을 시장에 출하하면 시세가 무너지나 가공·업무용 수요를 

늘림으로서 생산과 판매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일본농업신문 03.16)



 시사점

 -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이 파프리카 이외는 대부분 일본에서는 

외식 등 업무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인해 한국산 농산물의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그러나 일본의 농가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단 3년간의 지원으로는 작황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차

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업체에서도 일본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사

용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됨

 - 향후 한국산 야채류의 일본 업무용 시장을 더욱 수출확대 하기 위해는  

안정적인 고급과 눈에 보이는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지원내용】 가공・업무용 야채로 재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작황 

안정기술을 도입시 해당 비용 상당액의 일부를 면적에 따

라 일정액 지급 

 
 토양・토충 개량 실시, 멀티 자재등 사용, 
 방해충 방제 자재 도입 등 
 
 

【대상산지】 가공 ･업무용 대응을 위해 생산/유통 구조 개혁을 
                도모하는 산지 
 

【대상품목】 양상추, 양파,  당근,  파, 시금치, 호박,（※）  ,양상추（※） 

（※）`14년 보정예산(`15년 2월)부터 추가 
 

 가공・업무용 전용 단지 설정, 실수요자와의 사전 계약, 가
공용 품종 도입, 기계화 일관 체계에 따른 비용 삭감 등 

 

【산지의 수익 개선 이미지 （예 : 양파）】 

단위（만엔/10a） 판매수입① 비   용                     ② 수익①-② 기타 

신선양파 40 34 6 

<종래>가공 양파 28 27 1 조제・선별 작업 없음 

(구조개혁3년후)  

가공 양파 
３４ ２４ １０ 

단수20% UP  
비용 10%삭갑 

작황 안정 기술  및 전용 기계 도입 

・  작황 안정을 위한 기술을 조속히 도입 단수 향상을 도모 

양파（홋카이도)의 경우 
 

【산지의 과제】 

・ 최근의 기상 이변으로 가공 양파를 안정 공급하지 못하고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급증. 

・ 수입품의 점유율 탈환을 위해 이상기후 하에서 작황 안정

과 산지의 구조 개혁이 시급한 과제 

가공 업무용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야채 (예 :양파) 와  관
련 일본산 점유율 회복 도모 및 국산 야채 이용확대를 위한 지원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기반 강화 사업 2015년도 개산예산 결정액：800（1,000）백만엔 
 2014년도 보정예산：1,200만엔 

사업개요 구체적인 이미지 

１년차： 

７ 만엔 /10a 

２년차： 

５만엔/10a 

３년차： 

３ 만엔 /10a 

토층 개량 보수력 대책 

토양개량자재 토양 소독 

지력 증진 작물 

【산지의  대응】 

토양개량자재 

출처: `15년 농림수산성 예산 개요 자료 


